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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정신을 계승하는 참된 인재 양성

學校法人 大榮敎育財團 理事長 權武倬 대표 (054) 630-7803

대 영 고 등 학 교 
대 영 중 학 교

권홍사((주)반도건설 회장)   1,000,000원
권혁찬(회장)   500,000원

권기성(서울)
 300,000원

권순택 상임부회장 2,000,000원
총 : 3,800,000원

안동권씨대종회

충장공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념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건의서를 100만 족친의 숙원을 
담은 1만여 명의 대표들이 서명
한 서명부와 함께 지난 1월 11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비서실
에 전달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에
게도 직접 전달하였다.
대종회에서는 이 역사적인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작년 초부터 100만 족친의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전국 방방곡곡 

지역종친회 간부들과 일부 국민들이 동

참하는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왔다.

2019년 3월 14일은 제426회 행주대첩 

기념일이다. 올해부터는 꼭 정부에서 기

념행사를 주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

린다고 말했다. 권영익 수석부회장과 권

영성 상임부회장 등은 행주대첩제 국가

행사 격상이야말로 잘못된 역사의 적폐

청산이자 100만 안동권문의 숙원사업이

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10시 권해옥 회장은 권오을, 

권경석 전 국회의원, 권영익 수석부회장, 

권영성 상임부회장, 권기식 부회장, 권혁

중 이사, 권행완 편집부장 등과 함께 국

회의장실을 방문하여 행주대첩제 국가행

사로 격상하는 건의서를 문희상 국회의

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권해옥 회장은 정

부에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건의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경과를 설명하며 100

만 안동권문의 족친들이 분노를 금치 못

하고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 문희상 국회

의장은 권율장군 묘역이 있는 양주군은 

본인의 지역구라고 말하며 초등학교 시

절 장흥에 있는 권율장군 묘역은 그 당시 

소풍 가는 코스여서 매우 친근감이 있다

고 회상했다. 

청와대와 국회에 건의서를 전달한 후 

곧바로 권양숙 여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대종회에서 지난 1월 11일(금) 문재인 대

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께 건의한 역사

적 배경과 추진내용 등을 설명하고 진인

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심정으로 기

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한다는 내용이었다.

편집국장 권행완 

권웅렬 고문 장학금 1천만원 기증

권노갑 고문 청와대와 국회 건의서 제출에 큰 역할

謹 賀 新 年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 서명운동에 감사드립니다

권율도원수의 행주대첩제 국가행사 격상은 정당한 역사 재평가입니다. 
그동안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족친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족친 여러분의 애국애족의 마음을 담아 국가행사 격상 건의서를 지난 1월 11일(금)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건의하였습니다.   

족친 여러분의 서명은 국가행사 격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 해 옥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서 제출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께도 직접 전달

권해옥 회장, 권노갑 고문, 권경석 전 국회의원, 권기식 부회장(왼쪽부터) 

권양숙 여사에게 서한 전달

청와대에 건의서 제출 문희상 국회의장께 직접 전달


